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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bookmark: _GoBack]정재헌 SKT CEO, 연말 통신 현장 점검
- 네트워크 종합상황실∙기지국 신설 현장 방문… 트래픽 비상 대응 태세 점검
-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작업 현장에 올라 위험 요소와 안전 관리 체계 확인
- “품질과 보안, 안전 등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고객 신뢰의 출발점”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5. 12. 28.]

[bookmark: _Hlk151973338]SK텔레콤(www.sktelecom.com) 정재헌 CEO가 통신 트래픽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네트워크 현장을 방문해 단단한 MNO(이동통신) 챙기기에 나섰다.

정 CEO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 분당사옥 네트워크 종합상황실과 고양시 기지국 신설 및 서울 동대문구 광케이블 접속 작업 현장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곳에서 통신 트래픽 대응 태세 및 보안, 안전(SHE) 수칙 준수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본과 원칙’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 CEO는 기지국 설치가 진행 중인 작업 현장에 올라 위험 요소를 살펴보고, 안전 매뉴얼과 장비도 점검했다.

정 CEO는 종합상황실에서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확인하며, 연말연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또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자리를 지키는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그는 “AI 시대의 변화도 탄탄한 기본과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품질과 보안, 안전 등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고객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설명 
정재헌 SKT CEO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 분당사옥 네트워크 종합상황실과 고양시 기지국 신설 현장 등 통신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트래픽 대응 태세 및 보안, 안전(SHE) 수칙 준수 현황을 확인했다.

사진1. 정재헌 CEO가 기지국 설치 작업 현장에 올라가는 모습
사진2. 정재헌 CEO(사진 왼쪽 세번째)와 구성원들이 기지국 설치 작업 현장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3. 정재헌 CEO(사진 오른쪽)가 광케이블 접속 작업 현장에서 구성원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4. 정재헌 CEO(사진 오른쪽 첫번째)가 네트워크 종합상황실에서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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